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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단위 정년

• 정년의 정의
–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

계약을 종료하는 제도

– 고용상 연령에 의한 차별 금지의 예외(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)

• 정년과 기업의 자율성
–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으며, 직급별 직종별

로 다른 정년도 가능.

• 정년의 존재 이유
– 근로자 도덕적 해이를 막이 위해 도입된 지연된 보상 방식 하에

서 계약 종료시점의 필요성(Lazear, 1979)

– 한국의 경우 주로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의 맥락에서 논의



제도적 정년: 60세(이상) 정년 의무화

• 정부의 개입
–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60세 이상 정년이 2016년부터

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됨.

– 60세 미만의 정년은 60세로 간주되므로, 그 이전 연령에서 정년
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

• 최저정년의 설정으로 인해 정년이 연장되었을 때 어떤
영향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
– 정년 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되고 있었으므로 정년의 폐지가 반

드시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일 수 있음. 

– 특히 집단별 이질성이 클 가능성



정년 연장의 영향

• 정년 연장의 영향과 관련된 기존 문헌 및 차별점
– 김준(2018), 남재량(2018)의 경우 60세 정년 의무화가 고령고용

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상반된 결론을 도출

– 한요셉(2019, 2020)은 고령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한
방법론(cohort discontinuity)을 통해 살펴보고 기존정년에 따른
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, 또한 사업체 단위에서 청년 고용에
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함.

– 기존의 연구들은 총고용 내지는 연령별 고용만을 살펴보았으므
로, 여기에서는 생애주직장 퇴직, 재취업, 근로소득 등의 다양한
측면에서 각 집단별 이질성을 고려하며 정년연장의 영향을 분석

– 이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가적 정년 연장(65세 정년 의무
화)에 관한 구체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.



데이터

•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– 고령층 부가조사(2005~2020)

– 근로형태별 부가조사(2005~2019)



실증적 방법론

• 출생집단간 불연속성(cohort discontinuity)를 활용

기존정년 사업체규모
출생연도

1956년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1961년 1962년

59세
300+ v v v v v v

299- v v v v v

58세
300+ v v v v v

299- v v v v

57세
300+ v v v v

299- v v v

56세
300+ v v v

299- v v

55세
300+ v v

299- v



실증적 방법론: 출생집단간 불연속성을 활용
한 출생집단-연령의 이중차분 분석

• 추정식
– Treatb: (기존정년 R 하에서) 정년 연장 적용받은 출생집단의 경

우 1의 값, 나머지는 0

– Aftera : (기존정년 R 하에서) 정년 연장 공표 혹은 시행 이후의
연령의 경우 1의 값, 나머지는 0

𝑦𝑖𝑡 = 𝛼𝑇𝑟𝑒𝑎𝑡𝑏(𝑖) ∗ 𝐴𝑓𝑡𝑒𝑟 𝐴 𝑎 𝑖,𝑡 + 𝛽𝑇𝑟𝑒𝑎𝑡𝑎 𝑖,𝑡 ∗ 𝐴𝑓𝑡𝑒𝑟 𝑅 𝑎 𝑖,𝑡

+𝛾𝑇𝑟𝑒𝑎𝑡𝑏(𝑖) + 𝜃𝑎 + 𝑋𝑖 ′𝛿 + 𝜇𝑡 + 𝜀𝑖𝑡



추정결과 요약

• 생애주직장 퇴직 및 재취업
– 고졸 이하 남성에서는 생애주직장 퇴직이 늦춰지는 효과가 있었

으나, 재취업에서의 변화로 인해 임금근로 자체의 변화는 미미하
였음. 

– 여성의 경우에는 생애주직장 퇴직이 오히려 빨라지고 특히 기존
55세 정년의 경우 임금근로 비중도 감소

•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
– 고졸 미만 남성에서는 공표시기부터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었

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공표시기에 대체로 큰 폭의 감소가 관찰
되며, 다만 시행시기 이후로는 일부 회복하는 경향

– 다만, 여성 기존 55세 정년의 경우에서는 시행시기 이후 임금 감
소폭이 더욱 증가























결론

•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 부분적으로는 기대된 효과가 나
타났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상당히 초래됨.
– 기대된 고용연장 효과는 일부 집단(고졸 이하 남성)에서만 나타

났는데, 대부분 재취업을 대체하는 효과로 추정됨.

– 대졸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생애주직장 퇴직의 변화가 없거나 오
히려 소폭 증가하였고, 특히 여성의 경우 기존 55세 정년에 해당
되는 코호트에서 퇴직이 빨라지고 임금근로 비중도 감소

– 평균임금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, 명예퇴직이나 임금피크제
등으로 인해 공표 후 시행 전 시기에 부정적 효과 집중

• 고학력 인적자본 활용 및 여성고령자 고용 등에 관한 충
분한 고려 없이는 예상밖의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




